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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대표 강정석 부사장 선임
3월29일 주주총회에서 공동 대표이사 확정 … 후계구도 마무리 가능성

동아제약은 3월29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이사진의 합의 아래 강신호 회장의 넷째 아들 강정석 

전무(영업본부장)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강정석 부사장은 김원배 사장과 함께 동아제약의 공동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연구소장 출신인 김원배 사장은 주로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하고, 강정석 부사장은 영업부문을 중점적

으로 맡기로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강정석 부사장은 동아제약의 핵심 계열사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도 맡고 있어 동아제약의 후계구도가 

사실상 굳혀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동아제약은 3월29일 오전 주주총회를 열어 강신호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전격 화해한 둘째 아

들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와 유충식 부회장을 양측이 합의한 대로 이사로, 그리고 권성원 포천중문의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각각 받아들이는 의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했다.

동아제약은 새 이사진으로 첫 이사회를 열었고, 수석무역 강문석 대표는 자신의 이복동생인 강정석 전무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대해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반대의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충식 부회장도 강신호 회장과 함께 회사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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